‘사스 마스크 신종플루 마스크’ 운구식 타성은 이제 그만

독창적인 선진국형 대안 창출은 제로베이스 점검에서 나온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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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로벌시대의 전개에 앞서 한국적인 넌센스 즉, “일제 식민지시대 잔류” 증후군에서 두드러진 모습 중의 하나가 군장병의 유해 운구식 모습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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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하얀 마스크’가 그것인데 이는 유해 냉동안치시설이 전혀 없었거나 희귀했던 시절의 유품이다. 날씨 더운 날  발생하기 쉬운 시체 썩는 냄새에 대비코자 한 것인데 국민소득 2만불시대에 이 무슨 해괴한 모습인가? 고인에 대해 숭고한 추념을 불러일으키는데 도움되기는 고사하고 사스 방역작업의 고약한 이미지만 떠오르는 즉, 국익에 전혀 도움 안되는 개혁의식 제로의 무사안일한 모습이다.
자, 그러면 이 ‘운구식 알고리즘’의 원판 오리지널 곧 선진문명국 방식을 살펴보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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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스크가 없다!
오히려 깔끔하고 장중한 필이 오지 않는가.
한국적 안이한 운구식에서 또 이상한 모습은 영정 사진이 꼭 앞서가는 것이다. 이는 원래 집단사고로 유해가 다수일 때 하나 하나를 구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단독 플레이의 경우에는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이다. 그림이 지저분해질 뿐이다. 아래 선진문명국 사례를 살펴보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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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디에도 영정 사진은 없다! 
그리고 이제부터는 가능하다면, 무조건 국군장병들 불러 운구시키는 상상의 빈곤과 무성의를 자제하고 고인이 정말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적이 있다면 그 친구, 친지 및 존경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제 손으로 운구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자! 낡은 형식적인 타성이 굿바이될 때 비로소 선진한국의 솔루션 대안이 창출 가능한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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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유제) 다시 한번 더 강조하지만, 운구식에 동원(참여)하는 사람은 왜 항상 쫄병들만 보일까. 나라를 위해 천하보다 귀한 목숨 바친 고인에게 경의와 예의를 표하기로 진짜 마음 먹는다면 동료 친지가 오히려 정상일 것이다. 그리고 신문 사진이나 TV 뉴스에 그렇게 나올 때 한국 국민은 진짜 선진문명사회에서 사는 보람을 느낄 것이다. 아래 남북한 비교표를 참조하시기 바란다.

운구식 참여당사자 성격의 남북한 비교표[image: image6.jpg]



